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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나라 시대에 원요범(袁了凡)이라는 사람이 있었
다. 그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생계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의학을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다. 어느 날 예언가 공(孔) 선
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공 선생은 원요범이 의학을 그만두
고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다. 그리고 몇 살이 되는 어느 해에는 어떤 시험에 몇 등
으로 합격할 것이며 자식도 없이 53세의 나이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다.
원요범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공 선생의 예언이 적중해가

는 것을 알게 되자 인생에는 운명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
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찌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소극적으로 살
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원효범이 운곡(雲谷)선사를 만나면서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다. “모든 것이 팔자소관인데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원요범에게 운곡선사는“인생
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지나간 과거의 행위에 의
해서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
금 이 시간부터 내가 새롭게 마음을 닦고 복을 짓게 되면
오늘 이후부터 새로운 복의 과보가 나오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말해주었다.
운곡선사의 말에 감명을 받은 원요범은 이전까지‘학해

(學海)’였던 호를‘평범한 생활을 마친다.’는 뜻에서‘요범
(了凡)’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생각과
몸가짐을 바르게 갖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주위사람들에게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으로 대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매일‘공과격(功過格)’이라는 일기를 쓰면서 오늘은

좋은 일을 몇 가지나 하였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가를 스스로 자책하고 경계하였다.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

을 보시하기도 하고 기구한 운명으로 팔려가게 된 사람을
사들여 놓아주기도 하면서 하루하루 부인과 함께 열심히
공덕을 쌓아나갔다.
그런 덕분에 팔자에 없다는 아들도 얻게 되었고 3000공덕

을 서원하고 이룩한 뒤에는 현감까지 승진하게 되었다. 원
요범이 52세가 되던 해에 중국 명나라의 임금은 원요범에
게 당시 임진왜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나라 조선
으로 조선원군 부총사령관이라는 직책으로 전장에 나가도
록 명령을 내린다. 그를 조선으로 내보내는 임금의 말은
“음덕(陰德)을 많이 쌓은 사람은 살상(殺傷)이 많은 고통
스러운 곳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곳은 평화와 조용함이
깃들고 승전(勝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53세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조선파병이라는 인연으로

닿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원요범은 절에 가서 부처님 전
에‘부처님, 저는 사람은 죽일 수 없으니 한 사람도 죽이
지 않고 전쟁이 끝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발원을 하였다.
조선에 도착하니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접전만 하면 승전
하고 있으니 다시 회군하라는 임금의 명령을 받고 명나라
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다.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기초하여 69세에는 아들을 위하여

운명에 속지 말고 주인공으로 살아가라는 인생의 지침서인
<요범사훈>를 저술하였다. 원요범은 예언가가 말한 정명보
다 20년을 더 살다가 74세에 일생을 마쳤다. 
인간의 화복(禍福)은‘사주팔자(四柱八字)’라는 것에 매

여 있는 것이 아니며, 천지신명(天地神命)이 주는 것도 아
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실이 화(禍)와 복
(福)이 되는 이치를 깨달아서 바르게 실행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넘어선 삶이 펼쳐지는 것이다. 마음이 바뀌
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찬바람이 코끝을 찡하게 시리게 하고
뼈 속 깊이 스며들면 관절과 근육이 경직
되지 않도록 해주고 혈액순환이 무엇보
다 원활해야 한다. 세포활성화로 온열 효
과를 내는 반신욕이나 좌욕을 하면 하복
부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좋으며, 따뜻
한 돌(현무암. 온도는 40~50도 적정)로
마사지 하는 것도 세포 활성화로 온열 효
과를 내므로 원적외선을 방출한다. 몸을
부지런히 많이 움직이며, 조금 빠른 걸음
으로 걷고, 양심대로 살며 추운 날에는
실내에서 하는 요가 운동으로 꾸준하게
자신의 능력에 맞는 동작을 반복한다. 신
체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행복한
관절과 근육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미
리미리 준비해 보세요.

엎드려상체비틀기!!!

효효능능:: 엎드려서 휴식하며 전신을 이완
시키고, 고개를 좌우로 돌려 평상시 사용
하지 않던 근육의 불편한 쪽을 자주 수련
한다. 상체를 넘겨 옆구리 군살을 제거,
날씬한 허리 라인을 만들어 준다. 골반
다이어트와 균형을 통해 탄력 있는 엉덩
이 라인을 만든다.
동동작작①①:: 엎드려서 다리를 붙이고 누워

전신을 편안하게 하고 깍지 낀 손을 머리
위에 얹는다. 호흡을 반복하며 10초 유지.
동동작작②②:: ①①번에 이어서 오른쪽 팔꿈치

를 짚고 호흡을 마시며 왼쪽 팔꿈치를 들
어 상체를 뒤로 넘긴다. 10초 유지. 양쪽
각각 5회.

엎드려서비행기!!!

효효능능:: 어깨 허리근육을 풀어주며 척추
기립근 강화. 상 하체를 동시에 들어 올

리면 허리 엉덩이 라인을 탄력 있게 만들
어 준다.
동동작작③③:: 엎드려서 호흡을 마시며 상 하

체를 높이 들어 올린다. 괄약근을 수축하
며 팔다리를 쭉 펴준다. 10초 유지. 5회.

엎드려대각선업!!!

효효능능:: 허리와 등 전체에 탱탱한 라인,
팔 다리 다이어트 엉덩이 업.
동동작작④④:: 편안하게 엎드려 호흡을 마시

며 왼손과 오른발을 동시에 높이 들어 올
린다. 대각선으로 쭉 펴고 엉덩이를 수축
한다. 10초 유지. 양쪽 각각 5회.*

1980년 10월 15일, 마귀를 박멸소탕하
시고 구세진인으로 탄생하신 승리자
정도령께서 제일성으로“인간은 물론
이 세상 만물이 모두 신이다”라는 폭
탄선언을 하셨다. 즉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셨던
것이다. 유사 이래 이와 같이 신의 소
재를 밝힌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승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님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밝히셨는데
다행히“짝이 있어야 진리”라는 말이
있듯이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께서도
이와 유사한 말을 남기셨다. 색즉시공
(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즉, 보
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는 말이다. 보
이지 않는 기가 뭉쳐지면 보이는 물질
이 되고, 보이는 물질이 흩어지면 기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모든 물질은
미립자이면서 생명력을 지닌 에너지이
므로“이 세상의 만물은 모두가 신이
다”라는 승리자의 선언과 일치한다. 
현대 양자물리학자들은 물질과 에너

지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한다. 또한 기
(氣)는 우주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근
본적인 힘이며, 과학적인 용어로는‘에
너지’라고 부르고 있다. 또 신과학에서
는 우주의 공간은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에너지로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氣) 에너지야말로
신과학의 핵심요소인 동시에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적(集積)시킬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인간의 몸이라는 것
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도 물질(미립

자)로 이루어져 있으니 결국 기(氣)라
는 생체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이다. 기(氣)는 가공의 존재가 아니고,
생체에너지로서 실존한다고 일본의 이
케미 교수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만물이 모두 미립자요 생

체에너지요 그 속에는 생명의 실체인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으니, 불경의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일심동체(一心同體)라는 말이
진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은 상호의존하고

있으며 우주 전체가 통일성(統一性)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동양사상 또
한 진리인 셈이다. 인간의 육체도 물질
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로 영묘(靈
妙)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으니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靈長)이라
고 부르는 것도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우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

대한 마음이 있다고 아인슈타인이 밝
혔고, 절대영도에서도 진동에너지가 가
득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
를‘영점에너지’라고 표현하였으며 이
와 같은 미립자 차원의 우주를 양자물
리학자들은‘영점(零點) 공간(空間)’이
라고 부르고 있다. 이 영점공간이야말
로 무한한 정보창고요 영혼의 공간이
요 신의 마음이요 신의 공간이요 종교
인들이 갈구하는 영생, 구원, 해탈을
주관하는 에덴동산이요 승리하신 삼위
일체 하나님인 구세주의 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대권좌(大權座)에
서 온 우주를 향하여 감로이슬을 한없
이 분출하시며 신천신지의 대역사를
감행하고 계신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不以兵强天下
불이병강천하

무무력력으으로로써써천천하하를를강강제제하하지지않않는는다다

도덕경30장해설

천하는 인간의 의지(감정과 욕망)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앞 장에서
배웠다. 억지로 천하를 지배하려 하면
반드시 그 이상으로 자연재해, 기상이
변이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쯤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훼손도 그러하거늘 하
물며 천하의 으뜸인 인간을 강제한다
는 것은 더 큰 재앙을 일으키는 결과
를 가져올 것이다. 과거 인간의 의식이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
았었다. 그러나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당사자와 국가는 비참하게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상식적
인 얘기가 돼버렸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도를 닦는 사람은 인간과 만물이
다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자이다. 그래서 인간과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

고 넘친다. 그러나 이 세상은 무도한
세상이면서 무도한 자가 힘을 갖고 온
갖 횡포를 부리는 일을 서슴치 않는다.
이 때에 부득이 의로운 거사를 단행하
여 불의로운 것을 다스리는 목적으로
군대를 일으켜 천하를 안정시키지 않
을 수 없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
니면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사사
로운 감정과 이익을 위해 무도한 군주
가 함부로 군대를 일으킨다면 응당 거
기에 따른 엄청난 재앙으로 되돌려 받
을 것이다. 이 장을 통해 통치자와 지
도자는 분명히 깨달을 일이다. 

以道佐人主者(이도좌인주자): 도로
써군주를보좌하는사람은

도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도인은 모든 인간과 만물을 살리고 이
롭게 하는 어머니와 같은 우주심을 가
지고 있는 존재를 말한다. 이 도인이
세상의 군주를 보좌한다면

不以兵强天下(불이병강천하): 무력
으로써천하를강제하지않는다.

其事好還(기사호환): 그 일이 곧잘
되돌아온다

어쩔 수 없이 군사로 천하를 강제하
는 일이 곧잘 생긴다.

師之所處(사지소처), 荊棘生焉(형극
생언): 군사가 거하는 곳에 싸리나
무와가시나무가자라나고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치르고 나면
거기에는 쓸모없는 싸리나무와 가시나
무가 자라게 된다.

大軍之後(대군지후), 必有凶年(필유
흉년), 善者果而已(선자과이이): 대
군이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선한 자는 결과를 이룬 후 그만
둘줄알고

도를 닦는 선한 사람은 전쟁을 치른
후 속히 그만둘 줄 알고

不敢以取强焉(불감이취강언): 감히
무력을취함으로써강제해서는안된
다

함부로 무력을 써서 강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果而勿矜(과이물긍): 결과를 이루었
으면자랑하지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
성했으면

전쟁의 공과를 자랑하지 말고, 

果而勿伐(과이물벌): 결과를 이루었
으면벌하지말며, 

전쟁으로 인하여 벌하지 말지며,

果而勿驕(과이물교): 결과를 이루었
으면교만하지않고,

전과을 이루었더라도 교만하지 않아
야 하며,

果而不得已(과이부득이): 결과를 부
득이이루었던것이니,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 결과를 얻
었더라도

果而勿强(과이물강), 物壯則老(물장
즉노): 결과를 이루었으되, 강제하지
않는다,  만물이 한창 왕성하다가도
곧쇠하기마련이니

만물은 태어나서 자라고 왕성하다가
도 곧 쇠하게 되는 것이니

是謂不道(시위부도): 이는 도라 할
수없다

소위 이러한 생로병사의 순환원리를
따르는 것은 진정한 도라 할 수 없다.

不道早已(부도조이): 도가아니면빨
리끝나는것이다. 

영원불변한 도가 아니면 그 모든 것
이 조기에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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